
2021년 12월 초, 완전히 계절이 지난 어두운 
밤에, 토네이도가 8개 주를 휩쓸었고, 80명 
이상이 사망했으며, 많은 지역사회를 황폐화 
시켰습니다. 불과 8개월 후인 7월의 어느 
따뜻한 토요일, 두 개의 제자 교회와 몇몇 지역 
단체들은 켄터키 서부의 겨울 태풍으로 인해 
영향을 받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밝고 화창한 
날을 즐기며 친구들과 돌보는 이들과 함께 
바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

그들의 교회가 태풍으로부터 회복하고, 그들의 
신도들과 공동체를 돌보고, 심지어 장기 회복 
봉사자들을 유치하고 있을 때, FCC 메디슨빌과 
FCC 프린스턴의 목회자들은 토네이도의 
피해를 입은 그 지역의 가장 어린 생존자들 – 
유치원부터 5학년의 아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
방법을 꿈꾸었습니다. 

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
겪었던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? 그렇게 
큰 두려움 뒤에,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사랑을 
느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받을 수 
있었을까요?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꽃 피우고 
번창하도록 도울 수 있었을까요 – 예레미야 
애가의 말씀처럼 그들이 어떻게 새로이 일어설 
수 있었을까요? 

Week of Compassion의 지원; 두 교회의 
선물과 자원 봉사; (Week of Compassion의 

파트너인) Children’s Disaster  
서비스의 전문 지식; 
메디슨빌의 Baptist Health 
Deaconess 의료팀; 그리고 (
트라우마, 확실한대처, 회복력에 대한 
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
지역 네트워크를 갖춘) Child Life Disaster 
Services의 지원으로 Sunny Day 캠프가 
탄생하였습니다. 

가족들에게는 무상으로, 어린이들은 하루 
종일 서부 켄터키의 4-H캠프에서 카누, 공예, 
수영, 식사와 간식 등 아주 전형적인 캠프를 
보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보통의 선물과 
함께 – 훈련된 전문가들은 슬픔과 트라우마를 
처리할 수 있는, 나이에 적합한 기회를 
제공했습니다. 어린이들은 치료 동물들과 
연결이 되었고, 재난 구호 상담가와 함께 
일했으며, 현지 의사가 현장에서 치료를 받을 
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

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를 보여주는 산 
증인이며, 특히 가장 어리고 취약한 어린이들 
가운데서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 헌신하는 
이 교회들과 그들의 지역 파트너들은 
여러분의 Week of Compassion 선물을 통해 
고난을 희망으로 변화시키고, 교회, 공동체, 
어린이들이 함께 새로이 일어설 수 있도록 
합니다. 

새로이 일어나라: Sunny Day 캠프



이 약속을 노래하는 것은 아름답고, 부서진 
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
일로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 새로이 일어설 
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. 

비가 오고 물이 불어나면 관대함이 바로 뒤에 
따라옵니다. 

화재가 격렬하여 모든 것이 파괴될 때, 지원과 
도움도 함께 일어납니다. 

전쟁과 질병과 가뭄이 너무 오랫동안 가까이 
있을 때, 연민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, 하나님의 
자비는 하나님의 백성이 베푸시는 선물을 
통해 알려집니다. 

국내 재난에 대한 친숙한 공동체들의 응답; 
회중과 개인들을 위한 재난 대응 준비 훈련; 

크리스쳔 교회(제자회)의 구제, 난민, 발전 선교기금으로서, 
Week of Compassion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희망으로 바
꾸는 세상을 비전으로 전 세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파트너들
과 함께 일합니다. 

Y21그러나 마음 속으로
곰곰이 생각하며
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,
22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
다함이 없고
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.
23“주님의 사랑과 긍휼이
아침마다 새롭고,
주님의 신실이 큽니다.” 
(예레미야 애가 3:21-23, 새번역) 

weekofcompassion.org

국가 분쟁의 여파로 인한 난민에 대한 대응; 
국제 재난 대응에 참여하고 피난처, 음식, 
교육 및 생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
지원하는 에큐메니컬 파트너십을 통해서 
Week of Compassion은 다음의 진실을 
선언합니다: 하나님의 자비는 날마다 새로이 
일어납니다. 

Week of Compassion은 여러분의 
관대함으로 인해 깊은 절망 가운데서 “어떻게 
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?”라는 깊은 
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
만납니다.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
연민의 실재입니다. 

사진: FCC 프린스턴, 켄터키

특별 헌금 
2월 19-26일 

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변함없고, 
풍족하고, 영원하며, 지속적인 공급과 연민을 
자양분으로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. 
하나님의 연민을 기억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 
황폐한 뉴스의 순환과 같은 보이는 일들의 
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. 


